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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둑들’의 1000만 관객 돌파가 눈앞에 보인다. 쏟아지는 흥행 축하 메시지에 연출자 최동훈 감
독은 “멍하다”며 덤덤하게 웃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흥행에 가속이 붙었고 영화계는 1000만
영화가 탄생할 거라며 들떠 있다. 축하한
다는 휴 전화 문자 메시지도 쇄도한다.

네 번째 연출작 ‘도둑들’이 1000만 관객
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정작 연
출자 최동훈(41) 감독은 “멍하다”고 했다.
숫자의 압박 탓인지 이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눈치다.

700만 명을 넘을 때쯤 1박2일 동안 제주
도에서 “머리를 식히고 왔다”는 최 감독은
“1000만이 된다면? 그냥 씨∼익 웃고 잊
어야지 뭐…”라며 덤덤하게 웃었다. ‘범죄
의 재구성’, ‘타짜’로 여러 상을 받았지만
“트로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웠
다”는 말도 했다. “히죽히죽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스트레스는 제 친구거든요.”(웃음)

뀫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호평’받은 영화
최동훈 감독이 ‘도둑들’의 흥행을 체감

한 건 ‘어른들’의 반응을 접한 뒤다.
“영화광 아버지는 ‘본격적이다’고 하셨

다. 영화답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무릇
영화란 ‘나바론요새’나 ‘ 탈출’ 정도는 돼
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넌 왜 화투치는 그
런 영화만 만드냐’고 하셨는데.(웃음) 70
인 장모님도 세 번이나 보셨고.”

최 감독에게 ‘도둑들’은 “재미있게 찍은
영화”이자 “새로운 경험”이었다.

“딱 떨어지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
한다. ‘도둑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넘어 정
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뉘앙스나 매혹, 연
민 같은 분위기를 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느꼈다.”

김윤석·김혜수·전지현·이정재 등 배우
들과 만든 시너지는 ‘도둑들’이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선 원동력. 배우들은 약
속한 듯 “최동훈이니까 참여했다”는 말을
꺼냈다. 체 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은 뭘까.

“하하! 함께 고민하는 편이고 촬영 땐 무
조건 즐겁게 하자는 주의다. 영화는 거친

요동이다. 집에 갈 때 누구나 ‘오늘 뭔가 한
것 같다’고 생각하길 원했다.매일매일.”

그의 연출작에 모두 출연한 김윤석과
‘타짜’에 이어 함께 한 김혜수에 해서도
물었다.

그에게 김윤석은 “리 마빈이고 스티븐
매퀸”이다. “제가 생각하는 배우란 바로 그
사람. 멋있다. 모든 할 수 있는 배우. 2001년
쯤, 연극을 보러 갔다 코미디 연기를 하는
김윤석을 처음 보고 너무 웃겨 ‘나중에 연
출 데뷔하면 저 배우랑 꼭 해야지’ 했다.
사실 (조)승우 보러 갔던 건데.”(웃음)

그렇다면 김혜수는. “출연까지 가장 망
설였다. 이후 만약 TV에서 이 영화를 본다
면 아주 좋은 캐릭터로 기억될 거다.”

뀫“매일 밭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2004년 ‘범죄의 재구성’(210만)으로 시

작해 2006년 ‘타짜’(680만), 2009년 ‘전우
치’(610만)까지 연속 흥행을 이룬 최동훈
감독은 편수가 늘어도 “매일 밭에서 일하
는 농부처럼 살자”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고 했다. ‘도둑들’ 제작자인 안수현 프로듀
서와 부부여서 “집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
게 된다”고도 했다.

“아내에게 헤매고 버벅거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난 아내에게 100을
다 얘기한다. 음…. 아내가 되게 똑똑하다.
(웃음) 지적을 많이 받아도 저는 절 방어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지적이 가슴에 탁
와 닿을 때가 있다. 그럼 ‘그만 합시다’ 하
고 돌아와 열심히 (시나리오)쓴다.”

최 감독은 아내 얘기를 하다 고교 교과
서에 나오는 유교 수양법이라며 “신독”이
란 단어를 꺼냈다. “방 안에서도 누가 보
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몸가짐 방법인데 집
에서 늘 신독을 한다.”(웃음)

‘도둑들’은 이르면 13일께 1000만 관객
을 넘어선다. 한국영화로는 여섯 번째.
“2년 반 단위로 살고 있다”는 최 감독은
“다음 작품은 2년 반 동안 열정을 갖고 매
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물론 머릿속에서 구상은 끝났다. 경찰
이야기. “경찰을 다뤄 보고 싶다고 했다
일파만파 커져서 반드시 경찰 이야기를 해
야 할 것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 학교 4학년 때 처음 영화 스태프로
참여해 밤을 샌 날, ‘오케이! 나는 취직 안
한다’ 결정했다. 사실 그땐 IMF라 취직도
어려웠지만.(웃음) 점점 더 어려운데 점
점 더 재미있다. 어찌 보면 저도 워커홀릭
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영화광아버지의첫칭찬 “이제야영화답네”
영화 ‘도둑들’ 감독

화투 영화만 만드냐 타박하던 아버지
‘본격적이다’ 첫 호평 듣고 흥행 예감

한국영화 6번째 1000만 관객 초읽기
2년 반 단위 인생…차기작은 경찰극

ON AIR 채널A10일 밤11시이영돈PD의먹거리X파일

무더운 날씨에 생각
나는 시원한 냉면. 하지
만 속을 시원하게 해주
는 냉면 육수가 조미료
물이라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
파일’ 제작진은 냉면 육
수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자는 본인이 계약하려
던 유명 프랜차이즈 냉면 전문점의 육수가 조미료만을 넣
고 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취재 결과 조미료 육수 ‘비법’은 일부 업주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래되던 관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미료만으로 만들어지는 냉면 육수의 충격적인
진실과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을 10일 밤 11시 ‘이영돈 P
D의 먹거리 X파일’이 고발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냉면육수의비법,알고보니조미료?

냉면 육수가 조미료만으로 만들어졌
다는 제보에 제작진이 이를 파헤치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 사진제공｜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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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영상

날렵한 심판

‘왕따설’ 티아라 효민, 논란 후 첫 공식석상
엄지인 아나 ‘긁적긁적’…KBS 태권도 중계 방송사고

양현석 “싸이-타블로 YG영입은 아내들 덕분”

“한국, 금 6개 딸 것”…스포츠 도박사들 ‘망신’
외신 “한일전, 결승전보다 재미있을 것”
이게 ‘부상투혼’, 이대훈은 이미 코뼈가 부러져 있었다

“성기 점까지 봤는데” 미성년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대법 “발기부전 고령자 성폭행 인정 어렵다”
남한강 ‘녹조 실종’ 왜 그렇까…해석 분분

‘과거 병력’ 설계사에 구두로만 알렸다간 보험금 못받아
양학선, 후원금 풍년… 이번엔 ‘LG서 5억 원’
엄마가 적금 모아 산 집, 난 꿈도 못꿔요

2년 만에 손봤다…현대차, ‘2013년형 아반떼’ 출시
멀리서 본 소나기, 자연이란 역시…‘너무 신기해’
‘강남스타일’ 뜨니 국립국악원이 한숨…왜?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공연 랭킹

8월 3일∼8월 9일 자료: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12345

공연명 주연
뮤지컬 <잭더리퍼>
EBS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의 비밀>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라카지 정성화·남경주

-
인순이·윤공주

-
안재욱·신성우


